
[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]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SAS가 인공지능(AI) 기술을 기반으로 주력 제품군 
'바이야(Viya)'를 강화한다.
플랫폼과 솔루션에 집중하던 기존 생태계에 AI 모델을 추가해, 고객 기업이 각 산업에 맞는 맞춤형 결과를
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. 지난해 발표한 10억달러 투자에 대한 결실이 올해 본격 무르익는
분위기다. 

브라이언 해리스 SAS 최고기술책임자(CTO)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'SAS 이노베이트 2024'
무대에 올라 사업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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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AS 이노베이트 2024]
AI로 중무장한 SAS…
플랫폼·솔루션·모델 3박자 갖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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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이언 해리스(Bryan Harris) SAS 최고기술책임자(CTO)는 17일(현지시간)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
열린 'SAS 이노베이트' 기조연설을 통해 "오늘날 기업은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I를 최대한 
활용하기를 원한다"며 "이번 SAS 모델을 선보이는 데 고무적인 이유"라고 말했다.

지금까지 SAS는 데이터 분석 제품군 'SAS 바이야'를 플랫폼과 솔루션 영역에서 제공해왔다. 고객 기업은 
물론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, 산업군 별로는 
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였다. 생산성, 성과(퍼포먼스), 신뢰성 등 세 가지 가치도 꾸준히 
고수해왔다.

여기여기에 AI 모델을 더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도약을 꾀한 것이다. 해리스 CTO는 "단순 거대언어모델(LL-
M)을 뛰어넘는 개념"이라며 "사기 탐지, 문서 가시화, 최적화 등 모든 범주의 AI 모델을 만나볼 수 있을 
것"이라고 소개했다.

이날 SAS는 개별 라이선스 방식의 산업 특화형 AI 모델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.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
AI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. 기업 고객은 SAS의 새 솔루션을 이용해 검증된 AI 모델을 전사에 배포해 
활용할 수 있다. 대표적으로 사기 탐지 및 방지, 공급망 최적화, 개체 관리, 문서 기반 대화, 의료비 지불 
무결성 등 산업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이 가능하다.

일례로 신약 제조 공정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 제약 기업의 경우, SAS 모델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
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칠 수 있다. 하루에도 여러번 대출 등 까다로운 심사를 해야 하는 은행의 경우 고객 
위험 순위 모델을 통합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.

패키지 형태로 산업 모델을 제공하는 것은 지난해 5월 SAS가 발표한 10억달러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. 
당시 SAS는 금융, 보험, 헬스케어, 유통, 제조, 에너지 등 전 산업군에 특화된 AI를 선보이겠다 밝혔는데 
이번 모델 출시로 본격 목표 달성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.

첫첫 번째 패키지형 AI 모델은 올해 말 정식 출시된다. 사업을 이끈 우도 스글라보(Udo Sglavo) SAS 
AI 및 분석 부문 부사장은 "현재 공급 중인 SAS 솔루션은 물론, SAS 바이야 플랫폼과 완벽히 상호 
보완돼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것"이라며 "고유 환경에서 각 기업 성장과 번영을 
지원하겠다"고 말했다

◆ '3박자' 갖추는 SAS, 패키지형 AI 모델 제공



한편 해리스 부사장은 기조연설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SAS가 선보이고 있는 AI가 남다르다는 점을 
강조했다. 환각현상(할루시네이션) 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, SAS는 구조적 데이터를 
기반으로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고 있다는 취지였다.

해리스 부사장은 "AI는 정말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"며 "프롬프트 등을 통해 AI 시스템과 상호 
작용할 때 같은 질문에 다른 결괏값을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"고 말했다.

특특히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은 경계할 대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. 그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
"사람들은 AI를 떠올릴 때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조수 정도로 인식하곤 하는데, 사실 데이터를 
얼마나 잘 분석해 보여주느냐가 핵심"이라며 "SAS는 구조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차별점이 
있다"고 역설했다.

◆ 질문마다 다른 답하는 AI? "SAS는 다르다

브라이언 해리스 SAS 최고기술책임자(CT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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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SAS는 기업 내 여러 질문을 거버넌스 성격으로 저장하고,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분석해 프롬프트에 
의미론적인 분석을 거치고 있다. 이를 통해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일관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고, 
검색 쿼리 성능을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개선할 수도 있다. 생성형 AI와 워크플로를 결합해 기업에게 필요한 
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끝으로 해리스 부사장은 "생성형 AI는 인간과 컴퓨터가 데이터 및 시스템을 활용해 상호 작용하도록 돕는 
매개체"라며 "SAS는 생성형 AI가 올바른 해답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 기대가 크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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